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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적

주관절 외상과염 환자에서 체외 충격파 시술의 에너지량에 따른 치료 효과를 전향적 무작위적 이중 맹검 비

교 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

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없어, 체외 충격파 시술을 시행한 주관절 외상과염 환자들을 각각 15

명씩 저에너지군과 고에너지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, 전향적 이중 맹검법으로 분석하였다. 모든 환자들은 1주

간격으로 총 3회 동안 체외 충격파 시술을 시행받았고, 평균 에너지량은 저에너지군이 0.12 mJ/mm2, 고에너

지군이 0.24 mJ/mm2 이었다. 시술 전과 시술 1개월, 3개월, 6개월에 각각 Upper extremity function

score, Mayo elbow score를 측정하여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.

결 과

체외 충격파 시술 후 저에너지군과 고에너지군 모두에서 유의한 임상적 호전을 보였으며, 특히 시술 후 6개

월에서 고에너지군이 통증의 호전이 유의하게 높았다 (p=0.019). 체외 충격파 치료에 의한 치료 효과는 1개월

내의 단기 효과보다는 시술 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주로 나타났다.

결 론

주관절 외상과염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에너지량에 상관없이 모두 유의한 치료 효과를 보였고, 특히 고에

너지의 사용이 통증 조절에 보다 효과적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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